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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확장현실(XR)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
- 확장현실(XR) 융합산업 동맹 제2차 운영위 열려

- 확장현실(XR)업계가 한자리 모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2.16.(금) 증강현실 광학모듈 

개발업체인 레티널 본사에서 「XR 융합산업 동맹」의 제2차 운영위원회를 

개최하였다.

   * XR(eXtended Reality, 확장현실)은 VR(가상현실), AR(증강현실), MR(혼합현실) 등 현실과 디지털 
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몰입형 기술을 총칭

  확장현실(XR) 산업은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, 

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XR기기-핵심 부품-서비스기업(콘텐츠‧소프트웨어 등) 

간의 융합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. 이에 산업부는 2023년 6월

부터 XR 생태계 전반의 주요 기업, 협‧단체 및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확장션실

XR 융합산업 동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.

  이날 행사에는 애플의 비전프로 출시 등 최근 XR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,

이를 바탕으로 XR 산학연 교류 활성화, 사업화‧글로벌 진출 확대 등을 위한 

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 

 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▴반도체-디스플레이-광학 등 이업종 간 기술 

교류기반 마련, ▴XR 핵심요소기술 융합형 인재양성, ▴국내 XR기기 기반의 

실증사업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.

 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“국내 XR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

투자와 기기, 부품, 콘텐츠 산업 간 활발한 교류‧협력이 필수적”이라고 강조

하였다. 또한, “산업부는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, 광학 모듈 등 

핵심부품 기술개발, 가상‧증강현실분야 석박사급 인력양성 등을 지속 지원”

하는 한편, “제조‧에너지‧의료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

실증사업 지원도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팀  장 강연주 (044-203-4255)

디스플레이가전팀 담당자 사무관 김아름 (044-203-4257)

  

http://www.korea.kr

